
<특집: 화학플랜트 동향>

중국·중남미 2 1세기 최대 플랜트시
장 파이낸싱이 수주 판가름!
세계의 플랜트시장중 주목받고 있는 주요 지역은 동유럽권을 비롯한 중동·동남아·중남미·중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유럽권의 경우, 거대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중동과 동남아지역에서는 전

통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는 사우디·이란·태국·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등의 계획

프로젝트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간산업설비의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남미국가와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한

중국의 사업계획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망 플랜트시장의 동향을 알아 보면서,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엔지니

어링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국가별 프로젝트 동향을 살펴본다.

한국의 엔지니어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있어 수주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중요한 영업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 및 동유럽권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들 지

역에서 일반화된 접근방식을 시급히 이해, 소화하는 것이 수주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

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그동안 플랜트수주에 관심을 기울인 해외의 주요시장은 중동과 동남아시장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사업참여 계획기업

三菱商事, 三井物産, Lummus, TEC

三井物産, 花玉, UOP

丸紅, 伊藤忠, IHI, 萩原鐵工所, Huls

日商岩井, 宇部興産, 觸媒化成

日商岩井, 神戶製鋼, Dupont

丸紅, 千代田化工

丸紅, 千代田化工

伊藤忠, 日立造船

伊藤忠, MA-SUTER

日商岩井, 日鐵C e m e n t

三菱重工, 三井物産

三菱商事, 林兼船梁, 福岡造船, 旭洋造船, NKK

三井物産, Foster Wheeler

伊藤忠, 日콘베어

日商商事, 巴産業

丸紅, 中部機械

丸紅, Oxydental

三菱商事

住友商事, 현대건설

위 치

토 볼 스 크

키 니 시

브 리 얀 스 크

우 바

마그니트골스크

카 라 간 더

켄 승

볼 고 라 드

볼 가

크 라 스 노 돌

사 할 린

사 할 린

잘 비 노

콜 도 볼

와 니 노

사 할 린

템 기 츠

트 구 누 이

프 로 젝 트

석유화학 콤플렉스

알킬벤젠 플랜트

자동차공장 제조설비

촉매 플랜트 2차 개조

슬러지 처리설비

고무 제조설비

하이드로크래킹 설비

윤활유 제조설비

자동차공장

데님천 염색 설비

콘크리트용 모래채취 설비

석유·가스설비

S O V C O M F L O T용 선박수출

염화카리 수출설비

광산용 수송운반선 설비

임업컴비나트

제재설비

석유화학설비

탄전개발

알루미늄제련설비

<표1> 구소련의 주요 2 0개 프로젝트



으로 인식되어 있다.

지 역 및 설 비 내 용

BRAZI 정유공장및 석유화학 설비

TELEAJEN 정유공장

DITESTI 정유공장및 석유화학 설비

ONESTI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설비

MIDIA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설비

기타 소형 6개 정유공장

BOURGAS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컴플렉스

(생산규모 1 2 0 0만톤/년)

PLEVEN 윤활유플랜트(생산규모 1 0 0만톤/년)

ROUSSE 정유공장

DKV 석유화학 컴플렉스

SZAHALOMBATTA 연료플랜트

(생산규모 8 0 0만톤/년)

TKV 석유화학컴플렉스(생산규모 3 0 0만톤/년)

Z A L A E G E R S Z E G설비

PLOCK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설비

(생산규모 1 4 0 0만톤/년)

GDANSK 정유공장(생산규모3 0 0만톤/년)

남부 소형 정유공장( 5기)

SLOVNAFT, BRATSLAVA 정유공장및

석유화학 설비(생산규모 6 0 0만톤/년)

SLOVNAFT, VOJANY 정유공장

(생산규모 1 5 0만톤/년)

KAUCUK KRALUPY 

석유화학 설비(생산규모 3 0 0만톤/년)

CHEMOPETROL LITVENOV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설비(생산규모 4 5 0만톤/년)

B O S N I A공화국, RNBB 정유공장

(생산규모 4 2 0만톤/년)

B O S N I A공화국, BROS·MOPRICA 윤활유설비

C R O A T I A공화국, INA SISAK 정유공장

(생산규모 6 6 0만톤/년)

C R O A T I A공화국, INA RIJEKA 정유공장,

윤활유·석유화학플랜트(생산규모 7 2 0만톤/년)

M A C P E D N I A공화국, SKOPJE 정유공장

(생산규모 2 5 0만톤/년)

S E R B I A공화국, NOVISAD 정유공장

(생산규모 3 0 0만톤/년)

S E R B I A공화국, PANCEVO 정유공장및

석유화학 설비(생산규모 4 8만톤/년)

S L O V E N I A공화국, LENDAVA 정유공장

(생산규모 7 0만톤/년)

예상 프로젝트

가솔린 설비, 업그레이딩, 

Aromatics 플랜트

가솔린, 업그레이딩

Aromatics 플랜트, 

가솔린 업그레이딩

가솔린 업그레이딩

Aromatics 플랜트

가솔린업그레이딩,

Aromatics 플랜트

가솔린 업그레이딩

잔재 플랜트

업그레이딩, 

MTBE 플랜트

Hydro Cracker

가솔린 프로젝트

CCR 플랜트

6 0 0만/톤년으로 증설계획

리포머

Aromatics 플랜트

리포머, 옥탄가 향상

설비, FCC설비

리포머

근대화 프로젝트

알킬레이션 설비, MTBE 

플랜트, FCC설비 개조 등

CCR, 리포머, 유틸리티

근대화, 업그레이딩

CCR, 리포머

리포마, 근대화

구 분

루 마

니 아

불 가

리 아

헝가리

폴란드

체 코

슬 로

바키아

유고슬

라비아

특 징

노후 정유공장

루마니아 최대

정유공장

최신 수출용 제품

생산설비

폐쇄 예정

Aromatics 플랜트를

제외하고 소련기술 적용

소련기술 적용

폐쇄 예정

U O P법에 따른 C C R

플랜트, FCC설비,

알킬레이션 설비보유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사용

비츄멘 생산

소련제 FCC 및 U O P

법 FCC 1기씩 소유

합작 파트너 검토중

노후설비, 곧 폐쇄

정유공장 및 석유화

학 컴플렉스

석유화학 컴플렉스, 

정유공장 설비

U O P법 하이드로크

래커 및 C C R

U O P법 C C R

최신 Aromatics 

플랜트, FCC

소련 설계

Aromatics 설비보유

<표2> 동유럽의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현황( U O P조사)



이들 시장에서의 지명도 제고를 비롯한 시장기반 강화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에 더해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도 글로벌화하는 플랜트시장의 환경변화 속에서 그 필요성이 각별해지고 있

다.

또한, 해외 엔지니어링기업의 동향에서 주지해야 할 부분은 전통적인 석유화학 원천기술 보유기업들

이 기존 기술의 생산성 제고 및 가격적 경쟁우위를 확보키 위해 기술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는 점이다.

글로벌화한 시장여건에 대응해야

프 로 젝 트 개 요

Bangchak 정유공장( I F C법), 제2Unit 현대화 및

증설( 2만➞2만5000b/d), FCC장치( 1만4 0 0 0 b / d )

Mabtaput 정유공장( 1 4만5 0 0 0 b / d )

남부임해지구 정유공장( 1 0만b / d )

제2에틸렌 플랜트(에틸렌 3 5 . 5만톤/년, 

프로필렌 1 7 . 3만톤/년)

Sciracha Aromatics 플랜트( U O P법)

( B = 1 2만톤/년), (X=12만톤/년), 

( T = 2 5만톤/년), (OX=4만톤/년)

Mabtaput 제2석유화학계획

PE 플랜트( 8만톤/년, Misui 프로세스)

Mabtaput 제2석유화학계획

PP 플랜트( 8만톤/년, Misui 프로세스)

Mabtaput 제2석유화학계획

Mabtaput 제2석유화학계획

( 4만5 0 0 0톤/년, UOP법)

Mae Moe배전설비 1 2 ~ 1 3호기 증설

B h u m i b h a l수력발전소

Kedah 정유공장( 1 0만b / d )

Mallacca 정유공장( 1 0만b / d )

Bintulu LNG 플랜트( 2 0 0만톤/년X 3 )

에틸렌 플랜트( 3 2만톤/년)

LLDPE 플랜트( 1 0만톤/년)

HDPE 플랜트( 1 0만톤/년)

SM 플랜트( 2 0만톤/년)

PS 플랜트 증설( 5만톤/년)

시멘트 플랜트( 1 5 0만톤/년)

Bontang LNG 제조 플랜트 6기째( 2 0 0만톤/년)

에틸렌( 3 7만5 0 0 0톤/년, Kellogg법)

PE 플랜트( 3 0만톤/년)

PP 플랜트( 1 6만톤/년)

EO/EG 플랜트( 1 0만톤/년)

Cilacap 제2에틸렌 Center 

에틸렌 플랜트( 5 0만톤/년)외

에틸렌 플랜트( 3 0만톤/년) 외

B T X}

사 업 주 체

B C P

Shell Thailand

가루딩구스 타일랜드

Thai Olefine

The Aromatics Corp.

B a n k o k은행(투자주체)

T P E

D o w / S C C

Lever Bros/三菱商事

/ S A H A

E G A T

E G A T

P e t r o n a s - N I O C

P e t r o n a s

Petronas MING

P e t r o n a s ~ B P C I ~出光石化

Petrochemical Malysia

Kedah Cement

P E R T A M I N A

P e t r o k i m i a /

N u s u n t a r a /

I n t e r i n d o

(Cilacap 컴플렉스)

P E R T A M I N A ~미쯔이물산

~마루베니~도오멘

사리므그룹~싱가폴 기업

구 분

테 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표3> 동남아 3개국의 프로젝트 추진현황



한국의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일본 관련기업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변화를 국내 관련산업의

선행지표로 삼고, 그와 유사한 틀을 구도적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한 인적·사업적 가치관의 유사성, 지향하는 목표의 방향성, 정책적 제도

등이 무리없이 상통한다는 견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동시에 모방을

통한 장기적 극일정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의 습성은 유럽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구미의 엔지니어링사들은 한국과 일본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설정하는 수주액에 대한 연간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Cost Plus Fee형태의 실비위주의 계약방식이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규모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T u r n - K e y와 Lump sum형태의 프로젝트위주 계약방식이 일반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를 사업수행자가 감당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과의 사업계약 관계에 의해 형

성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을 E & C체제로 나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다

른 측면으로는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사가 지향하는 선진기술에 의존한 Softwear 위주의 사업체제를

정립치 못하게 하는 한계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미주와 극동의 가치관·사회관습·상거래 관행·고용제도

등이 대부분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이 통합된 유럽의 플랜트시장으로 진출

키 위해서는 영업적 접근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방식이 일반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유럽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에, 기초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동유럽에 대해 유럽식 접근방법으로의 프로젝트 수주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경쟁방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분

멕 시 코

과 테 말 라

파 나 마

콜 롬 비 아

베 네 주 엘 라

페 루

칠 레

파 라 과 이

브 라 질

아 르 헨 티 나

수 요 동 향

산업보호정책 재고로 국제경쟁력 강화, 외화획득 수단으로 수출형 석유산업 육성 급선무, 생산설비 및 기초산업부문 정비로

수요 증대, 멕시코시의 대기오염 해결키 위한 프로젝트가 엔차관으로 추진중.

수출가능하고 국제경쟁력있는 플랜트:① 통신기 ② 발전기 ③ 관개용 플랜트 등 기초산업설비 수출실적은 미국, 독일, 이탈

리아 등에 한정. 프로젝트의 추진여부는 은행차관을 통한 재원마련에 있음.

8 2년 1 2월의 미군 침공 후, 경제는 혼란, 미국정부 적극 원조. 정부차관, 수출입은행 융자 등에 의한 경제협력 추진 필요.

프로젝트:① 전력 ② 통신 ③ 상하수도 ④ 항만·항공 ⑤ 도로·교량 등

① 상하수도 ② 석유화학·천연가스 ③ 광물자원 ④ 엔차관을 통한 전력설비 ⑤ 통신 ⑥ 환경보전·공해대책 ⑦ 항만 등이

주요 건설설비가 될 것임.

P D V S A (베네주엘라 석유공사) : 6년간( 9 1 ~ 9 6년) 3대 석유화학 콤비나트 확장계획을 포함한 증설 추진. CVG(가이아나 개발

공사) :수력발전소, 알루미늄합금플랜트, 철강플랜트관련설비 증설 및 신설 계획. 산업폐기물유출규제로 관련 분야의 수요.

9 1년 후반에 미주개발은행( I D B )의 융자 재개 예정.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① 틴보라제철공장 개·보수 확장 ② 리마고속전

철건설 계획(중단) ③ 카미세아 천연가스개발

산업의 다양화 추진. 수요분야는 ① 수력발전소 ② 화력발전소 ③ 동광산개발 ④ 동제련소 신증설 ⑤ 전화회선 증설 ⑥ 광

통신회선 설치 ⑦ 도시 상하수도 프로젝트 ⑧ 공해대책 등

O D A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로는 ① 어슨시온항 확충 ② 배선망 확충 ③ 콜메너 농촌 종합개발 ④ 전기통신설비 확충 등

이 주요 투자설비로 설정됨.

9 0년 총 투자액은 8 9년대비 30% 이하로 급락. 91년 4월부터 경기 회복세. 수요:① 석유·천연가스 분야 ② 철강 ③ 전력

등이 주요 투자설비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됨.

부존자원을 이용한 민간 수출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추진 프로젝트 분야는 ① 석유·석유화학 ② 농산

물 ③ 식육 ④ 펄프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표4> 중남미 국가의플랜트 수요동향



구소련·동유럽, 신시장으로 부상
9 1년 8월의 구소련(러시아공화국) 쿠데타 실패는 소련을 비롯한 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

아·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유럽권 국가에 체제변혁의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체제변혁은 유럽의 E C (유럽공동체)형성에 더해 동유럽권까지를 포함하는 거대 유럽의 탄생

이 장기적 시각으로는 가능하게 보여지고 있다.

거대 유럽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EC의 동유럽권에 대한 지원적 정책은 이

미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향후 사업에 분명한 영향요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표1,2 참조>

이는 동유럽권의 부존자원과 인적자원이 E C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이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

결관계의 청산에 따른 E C국가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보다 확고히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E C의 동유

럽권 지원정책은 무리없이 진척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동유럽권의 프로젝트는 동남아·중동·남미지역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즉, 재원문제의 해결

이 프로젝트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장기적으로 형성될 거대 E C의 플랜트시장에 진출키 위해서는 영업적 사

업접근 방법의 마련과 파이낸싱을 해결할 묘책을 시급히 모색해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동유럽권의

프로젝트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걸프전 이후 신수요없어 동남아 공업화따라 플랜트시장 주도
아울러, 걸프전 이후 중동에 새로운 플랜트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같은 수요를

담당할 쿠웨이트 산업설비의 복구 규모는 예상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쿠웨이트의 재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영국의 E & C기업에 의해 복구설비의 발주는 종결되었다.

오히려 전후 복구플랜트의 재건수요는 이라크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나, 이라

크는 현재 자산보유 정도 및 서방국가로 부터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수년후 프로젝트 유망발주지

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결국, 중동지역에서의 안정된 플랜트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동유럽 및 중동의 시장변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랜트시장은 동남아로, 이 지

역에서의 수주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태국 및 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의 산업설비

시장은 중동의 수요기대 반감에 따라 세계적 주요 엔지니어링사의 사업수주를 위한 각축장이 되고

구 분

멕 시 코

과 테 말 라

파 나 마

콜 롬 비 아

베 네 주 엘 라

페 루

칠 레

파 라 과 이

브 라 질

아 르 헨 티 나

채 무 현 황

브레티제안 적용 제1호로서 약 1 0억달러의 채무 및 연간 1 4억달러의 금리 소멸, 약 2 2 6억달러의 채무 3 0년후 일괄지불

경제 회복상태

대외채무 약 4 0억달러. 경제근대화 계획 및 구조조정 프로세스 개시

과거 3회에 걸친 2년분( 8 5 ~ 8 6년, 87~88년, 89~90년)의채무 연기, 90년 1 1월 총액 1 7 . 7 5억달러의 신규융자( 9 1 ~ 9 4년

반제분의 교체)에 대해 기본합의 성립

9 0년 1 2월 브레디플랜으로 채무소멸, 91년 7월 석유화학 프로젝트 2건의 채무 자본화를 실행

9 1 ~ 9 2년의 경제재건 프로그램에 필요한 1 3억달러중 9 1년 8월말 페루지원제국에 의해 1 1억달러 가량의 융자, IMF 복귀

확실시

채무 자본화의 활용, 대외차관 조건의 준수, 채권은행단과의 우호관계 유지

9 1년 4월말 대외채무잔고 1 6억6 4 0 0만달러, 90년말대비 2.1% 감소, 89년말대비 20% 감소로 개선되는 상황

외채문제 해결에 적극적, 민간은행의 Leon 연체이자 지불방법에 합의

현재 5 4 0억달러의 누적채무 해결위해 ①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의 관계회복으로 자금조달 및 국제적 신용회복 ②

채무의 자본화 ③ 상업은행단에 대한 채무변제 적극적 대응 추진

<표5> 중남미 국가의누적채무 현황



있다.

이같은 양상은 구미의 내수가 둔화되고 있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아울러 한국 및 일본

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사업수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표3 참조>

태국의 경우, 제2석유화학 계획이 종결되는 시점이어서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보다는 엔지니어링

사들의 수주경쟁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국가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Up 및 Down Stream의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향후 오랜기간동안 주목받고, 주요 플랜트시장의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 21C 신시장 부상 전망
동유럽권을 비롯한 중동·동남아의 플랜트시장에 이어 주목받는 지역으로서는 중남미가 있다.

멕시코·과테말라·파나마·콜롬비아·베네주엘라·페루·칠레·파라과이·브라질·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중남미 국가들은 금세기 말까지 기초 기간산업 설비의 수요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2 1 C에 진입해서야 실질적인 플랜트시장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4 , 5

참조>

정책적으로는 석유화학설비의 건설이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채무누적 국가

구 분

廣東省惠州市

福 建 省 厦 門

海 南 島

獨 山 子

上 海 高 橋

天 律

北 京

廣 東 省 廣 州

廣 東 省 茂 名

吉 林

蘭 州

湖 北 省 武 漢

湖 南 省 岳 陽

遼 寧 省 遼 東

플 랜 트 규 모

정유공장( 5 0 0만톤/년), 에틸렌( 4 5만톤/년)

정유공장( 2 2만b/d), Ethylene(70만톤/년) 등2 8개 플랜트

E t h y l e n e( 2 5만톤/년), LDPE(20만톤/년)

E t h y l e n e( 1 4만톤/년), LLDPE(12만톤/년) ,

E O / E G ( 2만톤/년), SM(1.5만톤/년)

에틸렌( 3 0만톤/년)

E t h y l e n e( 1 1만5 0 0 0톤/년), LLDPE(8만톤/년) ,

E O / E G ( 6만톤/년), PP(4만톤/년)

E t h y l e n e( 1 4만톤/년), EVA(4만톤/년)

E t h y l e n e( 1 4만톤/년), LLDPE(7만톤/년), 

P P ( 8만톤/년), SM(5만톤/년)

E t h y l e n e ( 3 0만톤/년), LDPE(10만톤/년), EO/EG(6만

톤/년), LLDPE/HDPE(14만톤/년), EO/EG(10만톤/년)

E t h y l e n e ( 3 0만톤/년), EG(10만톤/년), SM(18만톤/

년), PS(14만톤/년), PP(7만톤/년), LDPE(16만톤/년)

E t h y l e n e ( 2 0만톤/년), LDPE(10만톤/년), SM(12만톤

/년), PS(10만톤/년), PP(7만톤/년), AN(5만톤/년)

E t h y l e n e( 1 1만5 0 0 0톤/년)

E t h y l e n e( 1 1만5 0 0 0톤/년)

E t h y l e n e( 4 5만톤/년), Aromatics(120만톤/년)

계 획 개 요 및 추 진 상 황

S h e l l과 중국의 50% 합작, 총투자액 2 5억달러,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 N O O C )가 발해·남지나해에서 생산중인 중질유를 원료로 S h e l l의 중질유분

해기술로 정제해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할 계획. 95년 가동을목적으로 F S실시

F R C (대만)그룹의 합작계획, 대만정부의 반대로 연기

8 8년8월, FS완료, 이태리E N I와 해남석유화학총공사가 합작,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계획, 제품의 7 0 %는 수출

영국S n a m p r o g e t t i ~스페인T R ~ T E C ( L u m m u s ) ~伊藤忠, 

이태리T e c h n i m o n t ~스페인I n t e g s a

계획주체는 상해고교석유화학공사, TEC(Lummus)~伊藤忠, 

川崎重工( K e l l o g g ) ~三菱商事, 프랑스T e c n i p ( K T I )

대항의 해양채굴가스(LPG 1억5 0 0 0만m3/년)를 원료로 계획,

L u m m u s ~ T E C ~伊藤忠, 캐나다K r o c k n e r ~千代田(CF Braun)~丸紅, 

T e c n i p ( K T I )

대경화학공업공사가 계획중, E t h y l e n e은 T E C ( L u m m u s ) ~伊藤忠, 

Snaprgetti, Technimont, EVA에는住友化學~住友商事, 

ENI Chem.이 참여

피히넌스에서 기술검토 마치고, 가격협의중,

프랑스K r o c k n e r ~千代田(CF Braun)~丸紅, 

L L u m m u s ~ T E C ~伊藤忠, Technip(KTI)

오일·쉘B a s e의 정유공장 증설을 병행 추진,

원료는 大慶에서 공급, 중앙정부의 허가취득

길림화학공업공사 계획 프로젝트로 상담구체화, 

3 0만K w X 2기의 화력발전소도 계획

기존설비와의 S&B 관련계획

소규모 Ethylene 계획

소규모 Ethylene 계획

<표6>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 컴비나트 추진현황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국가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파이낸싱이 중동지역 못

지않게 요청되고 있다.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경험 측면에서는 국내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요

소를 가지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재무구조가 빈약한 국내기업이 진출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플랜트 발주와 수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유럽을 비롯한 중동·

동남아·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수평적 분업체의 컨소시움이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신시장 개척과 향후 유망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위상을 확보키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대중 경제제재 완화로 플랜트시장 부상
세계적 주요 플랜트시장으로서 중국시장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8 9년 6월의 천안문사태 이후 대서

방 교류가 억제되면서 관망지역으로 주시되어 왔던 중국시장은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완화에 힘입

어 급속하게 유망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9 1년부터 시작한 제8차 5개년 계획에는 에틸렌설비의 증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1 0년간 세계에서 발주되는 화학플랜트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6 참조>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서 중국의 주요 플랜트 추진계획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서방국의 차관을 통해

추진재원이 대다수 해결되어 있다는 점도 엔지니어링기업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경우처럼 유사한 체제 또는 채무누적에 관계없이 프로젝트상의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는 없다는 점에서, 국내 엔지니어링기업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수주를 전

략적으로 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E n g ' g사, 파이낸싱에 대비해야
이상에서 본 세계의 주요 플랜트추진 상황들은 산업설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적 해외진출 전략을 지향하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여건상

주지해야 할 부분은 파이낸싱에 대한 해결문제일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파이낸싱이 가능한 해외 기업과의 컨소시움이 손쉬운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결국 국내 유관기업이나 정책적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 활용,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자금력과 신용

도로써 대응해야할 상황이 대두되어질 것이다.

이는 많은 프로젝트추진 국가들이 파이낸싱을 통한 설비건설에 기대를 걸고 있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망시장은 개발도상국으로 지칭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엔지니어링사는 단순히 발주되는 사업수주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 주는 개념은 C l i e n t에 의해

박탈되고 있고, 사업추진을 현실적으로 담당해줄 동반자적 엔지니어링사이길 요구받고 있다.

21C 세계의 주요 엔지니어링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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